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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황룡강가을꽃축제가18일부터26일까지황룡강일원에

서열린다.장성호하류부코스모스가장관이다. <장성군제공>

장성황룡강의가을하면 꽃이먼저떠오른다.강변10리길

을따라다채롭게피어난가을꽃이여느관광지에서느끼지못

하는색다른감흥을선사한다.올가을은 꽃에 정원이더해져

볼거리가더욱풍성해졌다.평범한정원이아닌,저마다기획의

도와이야기가담긴 주제정원이어서더욱이목을끈다. 가을

여행떠나기좋은장성황룡강의주제정원을소개한다.

전통적인오방색착안…황룡강대표정원 황룡정원

장성군은 2023년부터 지방정원조성공사를통해총 6곳의

주제정원을만들고있다.

전통적인오방색에서착안해주제색을정하고구간별로▲

황룡정원(황) ▲홍담정원(적) ▲청백리정원(백) ▲푸른물빛

정원(청)▲검은숲정원(흑)을조성중이다.

여기에지난5월에열린 전라남도정원페스티벌 때조성된

작가정원초청정원시민참여정원을 보존한 참여정원이 더해

졌다.

이 가운데가장주목되는곳은 황룡정원이다. 공터였던옛

공설운동장부지에장성잔디를심고,강변쪽에는음악분수와

상설무대를설치했다.

무대를바라보며앉을수있도록부채꼴모양으로계단을만

들고, 단차를둬공연을관람하는데불편이없도록했다. 정원

외곽을포근하게감싸는소나무와은목서가경관의완성도를높

인다.

황룡강을대표하는정원으로규모역시만1000㎡로가장넓

다.매년봄,가을축제주무대가마련되는장소다.

황룡정원이 방문객들로 사랑받는 이유는 자유로움에 있

다.어디서건돗자리를펴고앉아축제를즐기거나가족들과나

들이를즐길수있다.

햇볕이부담스럽다면나무그늘쪽에자리를잡으면된다.주

차장, 도롯가와가까워접근성이뛰어나다. 저녁녘에는석양을

바라보며음악분수와야경을감상하기에도좋다.

붉은아름다움 홍담정원 ,박수량백비 청백리정원

서삼교와문화대교사이에조성된 홍담정원은애기단풍물

든백양사의가을풍경을담았다.

붉은색을주제로홍가시나무,매자나무,영산홍,배롱나무등

이다소곳이자리잡고있다. 개화시기가지난점은아쉽지만,

정원한편에는붉은장미도식재되어있다.

정원사이에난길을따라여유롭게걸으며철새소리,풀벌레

소리,강바람소리에귀를기울이다보면어느새머릿속까지정

화되는느낌이다.

장성제1교옆 청백리정원은장성이배출한조선시대청백리

아곡박수량선생(1491~1554)의백비(白碑)에서모티브를얻

었다.잔디와흰돌로원모양을그리며디자인한정원의모습이

시선을사로잡는다.

정원중심부에는흙길을따라올라갈수있는언덕이있어황

룡강풍경을내려다볼수도있다.매점과주차장,화장실과도가

깝고강건너연꽃정원으로이동하기에좋다.

검은색수종의식물로꾸며질 검은숲정원과연꽃,초화류로

자연의멋을드러낼 푸른물빛정원은2026년까지완공하는것

이목표다.

김한종장성군수는 사계절감상이가능한주제정원을완성

해장성의새로운랜드마크로육성할방침이라며 이번주말시

작되는 장성황룡강가을꽃축제에서황룡강정원의매력을직

접확인해보시기바란다라고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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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적 백 청 흑꽃정원…황룡강 황룡정원서가족들과자유롭게가을만끽

백양사애기단풍물든 홍담정원 박수량백비모티브 청백리정원 등풍성
18~26일장성황룡강가을꽃축제

송가인축하무대 EDM파티등다양

올해장성황룡강가을꽃축제는18일부터26일까지황룡강

일원에서열린다.

주제는 황룡강가을화(花)담,빛으로물드는이야기길이

다.낮에는꽃과자연,밤에는빛과예술이있는장성만의흥겨

운 꽃잔치가펼쳐진다.

첫날저녁,황룡정원에가면지브리디즈니애니메이션주제

곡을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. 트로트 여

신 송가인의축하무대도기다린다.

19일에는좀비를피해황룡강을달리는 J-라이트런에참

여해볼것을권한다. 장성군이최초로시도하는 스토리형야

간 러닝 프로그램이다. EDM 파티와 박지현의 축하 공연도

예정돼있다.

24일오후에는 불금을 락블루스음악의열기로뜨겁게달

궈 줄 롤링쿼츠 , 트랜스픽션 , 웬즈데이오프 , 어그랩의

공연이무대에오른다.

25일에는개그맨이홍렬이진행하는 추억극장이, 26일에

는 시크릿오디션,전군노래자랑이열릴예정이다.

이외에도체험프로그램과놀거리,먹거리도풍성하게마련

됐다.

특히 여유화(花)담존에마련된기획전시 비움과치유가

관심을모은다. 마음속응어리를글로풀어냈다가지우고비

우는과정을통해참가자들에게치유와위로를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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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룡강 화(花)담에초대합니다


